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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사 3명,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
- 10월 28일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받아

- 실용 기술과 품종 개발, 현장 보급에 기여 공로 인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27회 농림축산

식품과학기술대상에 연구사 3명이 선정돼 수상했다고 밝혔다.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립농업

과학원 곽해련 연구사, 국립식량과학원 김경민 연구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은수 연구사는 나란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실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상을 주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곽해련 연구사는 식물바이러스 유전자원 국가

관리체계 구축과 국내외 농업 현장 문제 바이러스 진단 기술 개발로 바이

러스 피해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 김경민 연구사는 수요자 맞춤형 밀 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자급률 향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공헌했다. 빵용 ‘황금알’, 면용 

‘한면’ 등 용도별 품종은 국산 밀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이은수 연구사는 채소 육종 기간을 

줄이고 종자 순도를 검정할 수 있는 오이·수박·호박 분자표지 14종을 개발,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국내 종자 기업이 디지털 육종 기술을 활용하도록 



힘써 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수상은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인정받은 

값진 성과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과학 기술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자 사진 등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책임자 과  장 문지혜 (063-238-6600)

<총괄> 채소기초기반과 담당자 연구사 이은수 (063-238-6671)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세원 (063-238-3271)

<공동> 작물보호과 담당자 연구사 곽해련 (063-238-3303)

담당 부서 국립식량과학원 책임자 과  장 장기창 (063-238-5450)

<공동> 밀연구팀 담당자 연구사 김경민 (063-238-5458)

  

      



붙임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자 사진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자 사진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자 사진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곽해련 연구사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 김경민 연구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이은수 연구사

식물바이러스 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과 국내외 

농업 현장 문제 바이러스 

진단기술 개발로 바이러스 

피해 예방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밀 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자급률 향상 

기반 구축. 용도별 고품질 품종 

개발 연구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우수한 신품종 조기 보급

현장 수요 반영한 종자기업 

맞춤형 박과채소(오이·수박·호박) 

대량 마커 세트 개발. 마커 

기술이전, 현장 보급으로 

종자기업 서비스 지원


